
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 및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
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장애인 혐오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사자에 대한 

사죄 및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

  “여기 또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임대주택에.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. 이

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. 사회 문제가 됩니다. 동네 주치의들이 임대주택을 돌며 문제 시 

격리해야 합니다.”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.1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

한 특강 발언입니다. 이것이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. 두 눈과 귀

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

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지성과 반지성으로,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을 남성과 

여성,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지방선거 당선

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주거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

하였습니다. 이쯤되면 국민의힘에게 있어 국민 편가르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, 혐

오는 공식 당론이 아닌가 싶습니다. 

  성일종 의원의 정신장애인을 사전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

다. 이는 장애인을 ‘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’한다는 

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하는‘차별’에 해당하며, ‘장애를 이유로 학교, 시

설, 직장, 지역사회 등에서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

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’는 동 법 제32조 금지조항을 위배입니다. 그

의 발언은 관련 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원우들과 그 

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참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. 

 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임대아파트 거주 국민과 정신장애인 비하 막말을 

한 성일종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. 그리고 성의원이 정신

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및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

촉구합니다. 앞으로도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장애인 혐오와 배제를 

규탄하고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.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

장애인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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